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와 한국학 연구의 확대   

 

고성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출납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국왕의 정치 행위 등을 

기록한 편년체 역사 기록이다. 현재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

아 있다. 단일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승정원일기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

작하여 2015년에 완료하였다. 승정원일기 원문 데이터베스 구축 완료를 계기로 승

정원일기가 조선시대와 한국 근대 역사에 대한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학 전반

에 걸친 사료의 보고임이 드러났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핵심인 원문DB구축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승정원일기는 원본 3,234책, 영인본은 141책, 기사 수 약 180만 건, 글자수 약 2

억 3천만 자에 달한다. 본명 정보를 포함해 DB로 구축한 글자로는 약 2억 5천만 

자에 이른다. DB구축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며, 영인본은 

196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규장각 소장 원본을 탈초, 필사하여 영인한 것이다.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앞의 원본과 영인본을 대본으로 전문을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원문DB구축의 작업 공정으로 크게 ① 원문 입력 ② 색인어 발췌 ③ 교열 교감 ④ 

초서원본대조 작업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DB구축을 위한 첫 단계 작업인 원문 입력은 한자의 효율적인 입력을 위해 고

안해낸 이른바 새그먼트 형식의 ‘뿌리법’을 이용하였다. 일종의 ‘한자 고속 입력법’

이다. 

둘째, 색인어 발췌는 인명, 지명, 서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췌한 색인어는 약 

1,000만 건(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 작업으로 DB 검색이 편리해졌고, 이 데이터는 

이후 사전테이블을 제작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교열 교감의 목적은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작업자에 따른 질

의 편차를 인정하여 세밀한 교열과 교감을 거쳤다. 교감은 원본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4개의 교감부호 즉, 오자〔  〕, 탈자〈  〉, 연문(  ), 판독불능◆을 

사용하였다. 또 문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4개의 문장부호(쉼표, 마침표, 물음표, 

중간점)를 쓰고 있다.  

넷째, 초서원본대조 공정은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원문을 입력하는 대본이 승정

원일기 영인본이었기 때문에 교열과 교정을 거친다하더라도 그 자료를 100% 신뢰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초서원

본대조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만, 정조 이후의 작업 대본은 영인본과 원본을 동시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초서원본대조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초서원본대조는 영조

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작업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수과정을 수료한 인재

들을 비롯해 한문과 초서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후기에 몇 번의 소실을 거치고 改修한 부분이 있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초서가 많고 영인본의 조판 방식에 차이가 있어 DB 구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자와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순도율 99.9% 이

상의 완성도 높은 원문DB의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  

원문DB구축 완료 시점과 병행하여 승정원의 규정집이자 운용을 위한 사례집이라 

할 수 있는 �銀臺條例�와 �銀臺便攷�의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승정원일기 

원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승정원의 실상과 운용 사례까지 승정원일기 

DB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사제목 작성은 2008년 이후 보류되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승정원일기 기사

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기사제목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틀을 만

들었다. 2015년에 새 방법으로 기사제목 작성을 재개하여 한 해 동안에 약 50만 

건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기사제목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2015년에는 그간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이었던 KRYSTAL이 더 이

상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신속



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검색엔진으로 교체하였다. 아울러 2015년에는 아래 사진

과 같이 승정원일기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였다. 

 

새롭게 개편한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2.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활용 

 

승정원일기DB는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효율적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이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아래의 승정원일기 기사 화면을 통해 승정원일기 

DB의 특징과 장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보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배치 

일자에 속해 있는 정보들을 성격별, 기사별로 분류함으로써 해당일자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일자정보, 날씨, 좌목, 

기사의 구분을 통해 성격이 다른 정보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기

사의 경우 권점(○)을 기준으로 다시 각기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검토가 가

능하다.  

 ‘ 좌목’을 통해 해당 일자에 왕명의 출납과 정무의 보좌를 맡았던 승지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당상관의 장기근무(久任)가 보장되지 않던 상황 

에서 승지들의 근속은 정치구조의 한 축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기사’는 항상 왕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선 시대 국왕은 정치적

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왕의 이동에는 다양한 의례가 수

반되었다. 국왕의 위치와 이동은 현재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며, 승정원

일기 DB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2) 연대기 DB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사료의 비교검토 가능  

승정원일기 DB에서는 연대기 자료들의 상호 검토를 위해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부분을 이용하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 원본 이

미지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의 국역승정원

일기의 해당일자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DB 이용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다.  

 

3) 인명 아이디 부여와 검색 결과 확장 

 

승정원일기DB에서는 키워드 검색 결과에 대해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위 화면은 ‘宋

時烈’에 대한 검색 결과 중 하나이다. 우선 ‘宋時烈’과 ‘宋判府事’가 모두 검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DB구축과정에서 인명에 특정 아이디 값을 부여하고, 해당 인

물의 字, 號, 別稱, 姓+官職名 등에 아이디 값을 적용시킴으로써 일대일 검색 이상

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한 기사에 두 개 이상 나올 경우 그 결과물을 기사화

면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의 첫 번째 기사에서는 ‘宋時烈’의 결

과 값이 총4회가 나왔고,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기사의 분량이 늘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한국학 연구 영역의 확대  



 

1)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연구 실적의 증가 

조선 후기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 작성시 승정원일기를 인용한 수치, 즉 인용도 조

사를 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2000년 조선 후기를 다룬 논문 85편 

가운데 승정원일기를 인용한 논문은 7편으로 8%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조선 

후기 논문 202편 가운데 승정원일기를 인용한 논문이 86편으로 43%로 늘어났다.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시작 전에 비해 5.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조사에서 조선 후기 논문을 작성한 필자 수는 926명이었고, 이 중에 303명이 

승정원일기를 이용하였다.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논문은 658편이다. 승정원일기를 

이용하여 1인당 평균 2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다시 말해 승정원일기 DB구

축이 진행되어가는 것과 비례하여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연구 논문의 숫자도 늘어났

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2) 분야별 연구 영역의 다양화 

승정원일기에는 정치․경제․사회사를 비롯한 역사 관련 분야의 기록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타 분야의 기록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서 이

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편의상 몇몇 분야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승정원일기 DB의 날씨 기록 이용과 기우제․기설제  

승정원일기는 가장 먼저 승정원 승지들의 출석 현황인 座目을 기록하였다. 다음으

로 나날이 날씨를 ‘晴’, ‘陰’, ‘雨’, ‘或陰或晴’, ‘朝陰夕晴’, ‘朝晴夕小雨’ 식의 형태로 기

록하였다. 날씨를 기록하고 나서는 임금의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기록하고 그 다

음에 일식이나 월식, 유성의 출현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여겼던 현상 등을 기록하였

다. 이러한 기록은 ‘빅테이터’로 정리하여 조선 후기 기상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이러한 날씨기록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써 기우제나 기설제와 



같은 제의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를테면 승정원일기 DB에서 ‘祈雨

祭’를 검색하면 3,236건(실록 814건), ‘祈雪祭’는 130건(실록 24건)이 나온다. 때문

에 DB의 날씨기록을 기우제나 기설제 같은 제의와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은 승정원

일기 자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숙종 30년(1704) 4월 25일에 예조는 삼각산 등지에서 기우제를 설행할 것을 청하

였고, 27일에 임금이 기우제 지낼 곳을 摘奸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때부터 조정에

서는 기우제가 하나의 현안으로 제기되어 6월까지 기우제에 대한 논의와 기우제 거

행을 반복하였다. 그렇다면 기우제를 지낼 이 무렵에 실제로 얼마나 가뭄이 들었을

까. 숙종 30년 날씨를 살펴보면, 1월에는 비가 내린 날 3일과 눈 내린 날이 하루에 

불과하였다. 2월에는 비나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 3월에는 비 내린 날이 하루도 

없을뿐더러 흐린 날조차 4일에 불과하였다. 기우제 설행이 제기되고 기우제가 거행

되었던 4월에도 비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 기우제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었다. 5월, 6월에도 단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2월부터 6월까지 무려 5개월간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4월말에서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우제

를 거행하였다. 7월에 들어서야 10일과 11일에 가끔 비가 내렸고, 25일부터 27일까

지 비가 내렸다. 숙종 30년에는 재앙 수준의 대가뭄이 휩쓸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우제’로 하늘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밖에 없었

음을 알 수 있다. 

기우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기우제 덕분에 비가 내렸다는 함경감

사의 서목이다. 

 

도내 각 읍의 한재가 매우 심해 기우제를 금방 설행하였고, 보고를 올릴 즈음에 함

흥은 5월 6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세차게 비가 내렸으니, 民事가 기쁘고 다

행스러운 일입니다(�승정원일기� 숙종 27년 5월 14일). 

 

기설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숙종 30년(1704) 11월 20일에 임금이 기설제를 설행하

라는 비망기를 내렸다. 예조의 기설제 거행 건의가 뒤따르고, 기설제를 설행할 곳을 



적간하라는 전교가 내렸다. 앞의 기우제 때의 기록과 연결하여 비나 눈이 내린 날

을 보면, 이해 8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9월에는 23일에 ‘小雨’라고 하여 비가 

조금 내렸다. 이날 사시에 우박이 내렸는데 모양이 작은 콩 같다고 하였다. 10월에

는 5일 아침에 비가 내렸다가 오후에 맑았다. 기설제가 제기된 11월에도 눈비는 없

었다. 12월 16일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17일부터 19

일까지 눈이 내렸다. 

이를 종합하면 1704년을 통틀어 비온 날이 11일에 불과하였고, 눈 내린 날은 5일

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기우제나 기설제를 올린 때의 날씨기록을 보면, 조정에서 제

의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재해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1704년의 날씨와 기우제, 기설제 거행만을 연결시켜 간단히 언급하였지

만, 승정원일기에는 기우제나 기설제의 추진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무엇보다도 

날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인적, 

물적 피해상황 등 경제적 부분과 이것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우선적

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날씨와 연관된 기우제와 기설제 등을 기록

한 것은 자연에 제사지냄으로써 소망을 들어주기를 기원하는 신앙 내지는 철학적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또 여기에는 제관을 선정하는 문제, 제관으로 선정된 이들의 

齋戒를 포함한 근신하는 사항, 형정에 대한 사안과의 연계 문제 등 제례를 비롯한 

정치, 사회사에 대한 복합적인 사안들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승정원일기 DB와 자연재해 

위의 기우제․기설제와도 관련되는 사안으로써 승정원일기에는 재해 관련 기록이 적

지 않다. ‘旱災’가 제일 많은 1,391건이고, 다음으로 ‘水災’가 1,152건, ‘風災’가 266

건, ‘蟲災’도 295건에 이른다. 이밖에도 ‘雹災’ 204건, ‘霜災’ 39건에 달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해당 도의 관찰사는 서목을 올려 재해 현황을 보고하고 구호

를 요청한다. 인조 7년 6월 19일에 전라감사는 “수재와 충재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가을걷이를 기대할 수 없어 백성의 일이 염려스럽다.”라는 서목을 올렸다. 현종 14

년(1673) 9월에 평안감사는 “상재와 박재가 매우 심하여 농사가 걱정”이라는 서목



을 올렸다. 숙종 39년 5월 11일에 경상감사는 “현풍 오읍은 박재를, 대구 등 오읍

은 상재를, 함양에는 눈이 내렸으니, 일이 괴이합니다.”라는 서계를 올렸다. 

앞의 ‘기우제’ 부분에서 예로 든 숙종 30년(1704)은 4월부터 9월까지 ‘한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때는 전라감사가 “전주 등 14개 읍의 한재가 참혹하여 移種

을 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함경감사의 “立苗와 各穀이 혹심하게 한재를 입어 앞으

로의 민사가 참으로 근심스럽다.”는 서목을 보아도 전라도에서부터 함경도까지 전

국에 걸친 대가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승정원일기 자료를 통하여 기우제나 기설제와 같은 제의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대처법 외에도 조정에서는 나름의 

현실적 방법, 이를테면 나무를 심어 가뭄을 늦춘다거나 저수지를 증설하는 방법 등

을 꾸준히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어서 논의의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조정에서는 재해가 심할 

때 임금이 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뜻에서 정전을 피하여 다른 곳에서 거처하는 

‘避正殿’을 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減膳’을 병행하였다. 나라에서 음악을 써

야할 때 쓰지 않는 ‘撤樂’을 하고 ‘금주령’을 내리기도 한다. 모두 자신을 경계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재이를 극복하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처사라 하

겠다. 승정원일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이러한 자료의 이

용을 통하여 정치사나 사회사, 의례와도 연관하여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 승정원일기 DB와 산림 

승정원일기 DB를 검색하다 보면 山林에 대한 기록이 예상 밖으로 많음을 알 수 있

다. 조정에서는 山林을 川澤과 함께 ‘나라의 보물로 백성과 함께 누려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과 천택을 백성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왕정의 큰일이

므로 임금이라도 사사로이 남에게 줄 수 없고 신하로서도 마구 점유해서는 안 된

다.”고 하였다(인조 4년 3월 16일 기미). 산림은 그만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산림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서도 소나무 즉, ‘松林’의 

보호에 집중하였다.  

우리는 DB의 ‘송림’ 기사 가운데 이른바 ‘植木摘奸事’의 추진 과정을 통하여 조정의 

송림을 포함한 산림 정책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순조 8년 11월 3일에 가주서 柳訸의 서계에 따르면, 임금의 명에 의해 外南山의 

식목적간을 시행하고 있다. 그는 숭례문을 나서 南關王廟에 이른 다음 主山과 案山

에 올라서 식목을 적간하였다. 그 결과 群木이 鬱然한 곳에 상수리나무 숲이 섞여 

있었는데 베어낸 흔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靑鶴亭에 이르러서는 높고 낮은 산록이 

모두 송림이며, 북쪽 기슭은 더욱 울창하여서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불가하였다. 비

스듬히 동남쪽으로 가서 예전에 失火했던 곳에 도착하니 소나무를 심어놓은 곳을 

볼 수 있었다. 비록 크기가 오래된 나무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무성하게 숲을 이

루고 있었다. 典牲署 뒷면의 冷井洞에 도착하였는데, 큰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산을 뒤덮고 있었다. 산을 내려와 南壇으로 가서 성벽을 둘러보니 무너지거

나 훼손된 곳이 없었다. 주산과 안산의 소나무도 매우 무성하였다. 文峴을 살펴보고 

이태원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서 숙박하였다. 

요컨대 첫날 일정은 숭례문→남관왕묘→주산과 안산→청학정→실화처→전생서 뒤쪽

의 냉정동→남단→문현→이태원이다. 승정원일기에는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식

목적간사’ 기록이 자주 나온다. 이를 통해 당시 산림 조성 상태는 물론이고, 조정의 

산림 정책 일단을 알 수 있다. 

조정에서는 이와 같이 송림 등을 대상으로 한 식목적간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승정

원일기 DB에는 ‘松林’이 145회 나온다. 또 승정원일기에 ‘植木摘奸’은 131건 나오

는데 비해, 실록에는 ‘식목적간’으로 검색하면 1건도 나오지 않는다. 식목적간은 무

슨 이유에서인지 정조 22년 이후부터 집중되어 나오기 시작한다. 이를 다 분석하면 

정책적인 이유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송림과 식목적간 기사를 일별

하면, 송림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테면, 현종 3년(1662) 6월 

23일에 병조참판 柳赫然이 “巡城하다가 남산 봉수대를 바라봤는데, 송림이 울창하



여 볼 수 없으니, 불가불 베어내야 하겠다.”라고 보고하였다. 또 영조 3년(1727) 4

월 9일에는 “송림 안에 백호가 있다.”라고 하였다. 모두 숲이 울창함을 말해주는 것

이다. 물론 조정의 산림정책을 파악하려면 DB에 들어 있는 ‘植木’ 1,203건(실록에는 

131건)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松蟲의 피해와 산림정책 등의 관계에 대한 자료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松蟲’으로 검색되는 것만도 137건(실록 34건)에 이른다. 조정에서는 주로 여러 왕

릉의 송충의 피해에 대하여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조처하였다. 

또 송충 피해가 생기면 백성들을 동원하여 송충을 잡거나 나무를 베어내는 등의 방

식으로 대처하였다. 숙종 11년(1685) 9월에는 송충의 피해가 매우 심했던 것 같다. 

조정에서는 사직과 능침 이외는 그대로 두도록 할 정도였다. 서울의 산들에 송충이 

치성하자 防民을 조발하여 송충을 잡으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송림에 

들어가지 말고 도로변이나 수습하라고 한 것도 같은 뜻이다. 

송충이 대량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조정에서는 ‘松蟲之災’를 해결할 뾰족한 방

법이 없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祈禳祭를 지내야 한다는 논의가 심각하게 일었다. 예

조에서는 “‘송충지재’가 날로 치성하여 국중의 여러 산에서 오랜 기간 기른 수많은 

나무들이 枯落하고 있으니 기양제를 지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예조에서는 삼

각산․목멱산․송악산 등지에서 내달(10월) 27일에 기양제를 지내라는 임금의 허락을 

얻어내었다. 

이러한 승정원일기 기사들을 통해서 조정의 송림에 대한 정책과 ‘송충지재’에 따른 

피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송충지재’가 기양제로 이어지는 

과정 즉, 국가 제의에 대한 사례까지 접근할 수 있다.  

 

라. 승정원일기 DB와 인물 

승정원일기 DB의 주목할 장점은 인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인명색인

이 약 800만 건(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것은 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일성록에 비해



서 매우 상세하다. 

특정 인물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조 때 문과 급제자인 高鳴鶴은 실록

에는 2회 나오는 데 비해 승정원일기에는 76회나 등장한다. 정조실록에는 18년 4

월 21일자에 고명학의 문과 급제 사실이 나오고, 순조 14년 4월 8일자에 濟州察理

使 李在秀가 고명학 등이 行誼가 있으니 수용하라는 건의가 있었다.  

먼저 실록의 정조 18년 4월 21일자 고명학 관련 기사를 요약하면, ① 제주어사 沈

樂洙가 유생들을 시험하여 뽑고 그 시권을 수합하여 올려 보내니 국왕이 친히 과차

를 매겼다. ② 이 때 정의현 유학 고명학이 시 분야서 수석을 차지하였고, 전시에 

直赴하도록 하였다. ③ 그리고 영남과 관동지방의 예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고 합

격한 여러 시권과 함께 인쇄, 반포하도록 하고 이를 ‘耽羅賓興錄’이라 명명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날짜의 고명학 관련 기록이 실록의 ①과 ②에 비해 자세하다. 

특히 ②의 경우는 논의 과정과 국왕의 발언이 실록에 비해 상세히 나와 있다. ③의 

경우는 4월 21일자에는 없고 4월 27일자에 상세하게 나온다. 승정원일기에는 실록

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고명학 관련 기록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그의 

관력이 상세한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 

고명학은 문과 급제 후 11개월 만에 假注書에 임용되었다. 이때 임금이 그를 포함

한 제주 출신 급제자 5인을 重熙堂으로 불렀다. 임금은 언제 상경했는지부터 제주

도의 민정에 대해 물었다. 고명학 등은 흉년으로 위급했었는데 임금께서 여러 차례 

船粟을 보내줘서 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또 整理穀 만석을 

내려 보내줘서 모두가 나눠먹었고 이후에는 다른 염려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에 대해 임금은 정리곡은 慈宮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푼 것이므로, 제주에 가거든 

자궁의 은혜를 널리 알리라고 하였다. 또 임금은 제주사람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 

草料를 병급하는 일 등에 대해 병조와 이조에 분부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승정원일

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정조 때 고명학은 성균관 典籍, 훈련원 主簿, 성균관 直講, 保

安察訪을 지냈다. 순조 때는 副司果, 전적, 肇慶廟令, 厚陵令을 지냈고, 순조 14년에 

사헌부 掌令에 임용되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때 고명학은 제주에 있



었으므로 부임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순조 14년 11월 5일에 ‘掌令高鳴鶴在外’ 기

사가 나오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동일한 기사가 35회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자세한 사실은 실록은 물론이고, 일성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후에 고명학은 副司直에 제수되었고, 순조 19년 10월 14일자에 大靜縣監이 되었

다. 그러나 몇 개월 후인 순조 20년 2월 22일자 제주방어사의 장계에 따르면, 고명

학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고명학은 다시 장령에 임용되었으나, ‘在外’라고 

한 것으로 봐서, 부임하지 않고 제주에 머물렀던 것 같다.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고명학의 부친 高天柱가 나이 83세로 通政으로 加資된 사실

도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승정원일기에는 실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일성록에도 빠진 인물 관

련 기록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인물사에 대한 연구는 승정원일기가 주축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특정 인물의 관직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를 빼놓고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 다양한 분야에서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대 

위에서 승정원일기를 이용하는데 특정 분야를 예로 들어 서술하였지만, 그 분야의 

기록이 다른 분야보다 많다거나 중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승정원일

기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핵심적인 사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왕실

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韓醫學에 대한 기록은 그 양과 질에서 독보적이다. 이 분야

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만큼 기록이 충실

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적 관심을 등에 업고 한국사 연구자들을 비롯한 소설가들

까지 국왕 독살설에 대해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 쪽에서는 승

정원일기 기록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독살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분야는 역사학과 한의학 전공자들의 공동 연구도 기대된다. 이를테면 승

정원일기에 나오는 약재 이름, 처방전 등을 정리하여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후 그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승정원일기에는 국왕이 궁궐을 나서는 장면부터 종묘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는 과정까지 그림을 보듯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등 국가 의례를 비중 있



고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의궤 연구와 맞물려 승정원일기를 이

용한 연구 논문 편수가 급증하고 있다. 조선시대 국가 의례 연구에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 

서지학 관련 기록도 주목할 만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췌한 색인어 중에 書名

이 무려 350,000건(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지명과 인명을 색인어로 발췌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이밖에도 법률, 음악, 복식, 미술, 문학,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기

록이 대거 들어 있다. 승정원일기 원문DB구축 완료를 계기로 한국학 제 분야에서 

승정원일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